
주  임  신  부 황 선기 마티아 408-734-9722
보  좌  신  부 김 형준 프란치스코 408-734-9721
전  교  수  녀 이 레미지오 408-261-9520

홍 아마데우스
사  목  회  장 김 규호 안드레아 408-363-9908
선종봉사회장 윤 필중 바오로 408-529-6757
사   무   실 백 마리아 408-734-9721
                          fax) 408-734-9723
주일학교교감 김 경민 아델라이다 408-807-6400
한국학교교감 김 진호 알베르또(jinho.kim2008@gmail.com)
중고등부교감 석 상민 필립 510-754-3436

<주 일 미 사>
청년(토요특전) 미사 07:30 pm
첫  미  사 08:00 am
교 중 미 사 10:30 am
어린이미사 01:00 pm
중고등부미사 02:30 pm

<평 일 미 사>
화, 목요일 07:30 pm
수, 금요일 07:30 am

고 해 성 사 미사 전 30분
병 자 성 사 수시로
유 아 세 례 4, 8, 12월 첫째 토요일
혼 인 성 사 3개월 전 주임신부와 면담
병자영성체 매월 첫째 금요일
준  성  사 집, 가게 축복: 해당 반장에게 신청

차 축복: 사무실에 신청

<정 규 교육 안내 >
예비자교리 일 9:00 am 
주 일 학 교 일 2:00 pm(초등부), 1:00 pm(중고등부)
한 국 학 교 토 9:30 am
성 경 공 부 수 10 am, 7:30 pm / 토 청년미사 후
소공동체장교육 매월 마지막 화요일 미사 후
혼 인 교 리 매월 둘째 목요일 미사 후

◈ 미사  성가 :   ◈ 입 당 ( 95 )      ◈ 봉 헌( 512, 510 )      ◈ 성 체( 180, 176 )      ◈ 파 견( 96 )

2008. 12. 07.

HOLY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531 East Weddell Dr. Sunnyvale, CA 94089  www.sjkoreancatholic.org

대 림  제 2 주 일
  오늘은 두 번째 맞이하는 대림 주일입니다. 요한은 광야에 나타나 회개와 세례를 외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서는 죄 사함이 어려웠습니다. 속죄제는 까다로웠고 제물은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례자 요한의 

외침이 나타난 것입니다.‘요르단 강 물에 들어가 씻기만 하여라. 그러면 그대의 모든 죄가 사해질 것이다.’ 

가난하고 무지했던 보통 사람들은 놀라고 기뻐하며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물에 

들어가기 전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버리고 새 삶을 결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동작을 통해 ‘사랑의 하느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회개는 

이렇듯 은총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느님께 나아가는 예비 동작이 회개인 것이지요. 그러니 뉘우침만 의식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더 중시해야 합니다. 인생길에서 잘못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요한의 회개를 묵상하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날입니다. 이것이 

대림 두 번째 주일의 메시지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라도 축복입니다. 그런 마음 자세는 아무 때나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림 시기의 은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 1 독 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40,1-5.9-11 (너희는 주님의 길을 닦아라.)

  화  답  송 : 시편 85(84),9ㄱㄴㄷ과 10.11-12.13-14(◎ 8)

○ 하느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는 듣고자 하노라.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당신께 충실한 이들에게 진정 평화를 말씀하시도다. 

   정녕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구원이 가까우니, 우리 땅에 영광이 머무르리라. ◎

○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

○ 주님께서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그 열매를 내어 주리라. 

   정의가 주님 앞을 걸어가고, 주님께서는 그 길 위에 걸음을 내디디시리라. ◎

  제 2 독 서 : 베드로 2서의 말씀입니다. 3,8-14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복       음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8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부동산 감정 & 투자
appraiser & broker

408-314-2608
유 베드로 (PETER YOO)

goodbroker@gmail.com

☉ ☉ ☉

Golf Tech
농 축  이 부 동 삼 합 탕

농 축  장 어 ,  잉 어 ,  붕 어
배 즙 ,  양 파 즙 ,  호 박 즙

4 0 8 - 2 0 2 - 0 1 1 1
문  용  철    요  한

데비 양 부동산,융자
Centry 21, El Camino
MOA Financial Group 

양희진 데보라
408-205-7564

박성희 VIOLIN STUDIO
Violin Private Lessons 

Concerts、Special Events 
SF Conservatory PSD Degree

tel:  408.206.6128

홍크리스티나

408-246-0700

408-313-9024 cell

신수형  융자
MOA Financial Group

신수형 소피아

408-712-8500

Smythe European
Mercedes - Benz

벤츠를 가장 잘 아는 한국인
케니 김 베드로

cell: 408-515-0001

함께 하는 기쁨, 넓혀지는 복음
.  . .



산호세 한국 순교자 성당에 등록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  1)증명서(세례, 견진, 혼인)를 제출한다.  2)한국 본당의 교적을 제출한다.

 우리 본당에 등록을 한 교우들은 아래 3 가지를 지켜나가도록 합니다.

▶ 소공동체 모임에 꼭 참여하도록 합시다.  

▶ 1년에 최소 2번 이상 한국미사와 2회 이상의 (부활, 성탄) 고해성사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매달 정성껏 교무금(Donation)을 교회에 봉헌합니다. 

교     무    금 $13,640.00

주  일  헌  금 $4,182.00

감  사  헌  금 $1,300.00

2  차   헌   금 $238.00 
끝에서 새롭게 시작하다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마르코는 자신의 복음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르코는 이 짧은 말로 구약과 신약을 가름하고 있습니다. 

옛 것은 지나갔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죄를 강조하는 율법의 시대는 지나갔고 

하느님 은총의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사가 

요한은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모세에게서는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율법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은총과 진리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넘치는 은총을 받고 또 받았습니다”(요한 1, 

16-17).

  복음의 시작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오심과 관계가 있습니다. 

복음의 서두에서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새롭게 오시는 분을 소개하

겠습니다. 저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분께서 이제 곧 

오십니다.”

복음서가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언급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면 복음은 이미 그 출발점에서부터 성경의 끝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 묵시록은 바로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마침표를 찍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묵시 22,20).

  이렇게 복음의 시작은 성경의 끝과 연결되고, 12월 

마무리의 계절은 대림의 시작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시작과 끝,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의 공통된 주제는 바로 

󰡒주님의 오심󰡓입니다. 아니, 시작과 끝을 넘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바로 “오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례 중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전에도 오셨고, 지금도 오시고, 앞으로도 오실 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분을 온 마음으로, 온 정신으로 

깨어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이 바로 우리의 간절한 대림절 

기도가 될 것입니다.

￭ 교무금 봉헌하신 분

강선주 (10) 권춘주 (12) 권혁용 (11) 김경호 (12)
김광배 (6-12) 김대현 (11-12)김명업(10-12) 김병준 (11)
김석주 (7-8) 김순덕 (11) 김주영 (11) 김준호 (5-12)
김항태 (12) 박성주 (11-12)박성호 (11-12) Alex Park (10-12)
박인수 (8-10) 박종섭 (9-12) 박찬석 (11) 박태수 (10-12)
박현교 (7-12) 안병권 (1-6) 안영진 (1-12) 양동희 (9-12)
오산순 (11) 오세천 (9-12) 유근열 (12) 유인희 (12)
유종원 (1-11) 이건호 (10-12)이기진 (12) 이동욱 (11)
이상덕 (5-12) 이성주 (11) 이인희 (11) 이정주 (11-12)
이종만 (10-11) 이종성 (12) 이현종 (12) Kate Lee (4-12)
장상영 (11) 조긍연 (11) 조복단 (12) 진두정 (12)
천기승 (9-12) 천태기 (10-11)최광섭 (11) 최광용 (10-12)
최동원 (12) 최두식 (10-11)최미령 (7-12) 최용재 (11)
황만익 (10-12) 황종영 (7-12)

￭ Capital Campaign 2008 봉헌 또는 약정하신 분
$1,060,000 (목표액) - $50,320 (약정금) = $1,009,680 (잔금)

￭ 단체 입금 : 성물방 $379 초등부 주일학교 등록비 $270
한국학교 등록비 $7,360

￭ 건축기금 모금 : 

지난주 합계 금주 합계 누   계

$975,826.70 $100.00 $975,926.70

금주)   조정숙 $100

￭ 신앙서류 도착 - 사무실에서 보관 중입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서류를 찾은 후 본당 신부님과 면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름 본  명 발송 본당 내용물 도착일

배용범 루가 오클랜드 전출교적 11/30

엄주진 시몬 서울, 서교동 전출교적 11/30

구대운 다윗 보스톤 한인 성당 세례증명서 11/9

강재원 야고보 LA, St. Mary 세례증명서 10/21

이명학 멜라니아 서울, 명동 세례증명서 10/15

김태원 프란치스코 클리브랜드 전출교적 10/9

문병기 요한 LA, St. Basil 전출교적 7/24

임대정 베네딕토 샌프란시스코 전출교적 6/27

정해주 리디아 수원, 일월 전출교적 6/5

고승용 스테파노 수원, 분당마테오 전출교적 4/29

이수은 루피아 수원, 분당요한 전출교적 3/19

구세연 아나스타시아 서울, 대치동 전출교적 11/21

김기현 알렉시오 수원, 아미동 전출교적 7/20

신이원 레지나 서울, 구의동 전출교적 8/2

￭ 주일미사 전례담당 구역

주  일 담 당   구 역 구  역  장

대 림  제 2 주 일 산타클라라 구역 노상현 미카엘라

대 림  제 3 주 일 써니베일 구역 김정철 세례자요한

대 림  제 4 주 일 캠    벨 구역 권혁윤 세례자요한

예수 성탄 대축일 전    례    부 홍 제 표   요 한



￭ Capital Campaign 약정 안내
산호세 교구에 속한 51개 본당이 이미 약정을 
마쳤습니다. 저희 본당은 아직 약정이 진행 중 입니다. 
2009년 8월 10일 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마칠 수 있도록 교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 2차 헌금 
다음 주일에는 교구청에서 모금하는“Retirement Fund for 

Religious”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 축 유아 세례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유아들의 세례를 축하
합니다. 유아들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도록 기도와 격려를 바랍니다. 형제님 한분께서 시간
관계로 유아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 성탄 준비 구역별 판공성사
구역별 판공성사가 시작 되었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장소 :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 시간 : 오후 7시

날짜(요일) 구역 날짜(요일) 구역

12/ 9(화) 산호세 3구역 12/10(수) 산호세 1구역

12/11(목) 프리몬트 12/12(금) 프레젠튼

12/16(화) 써니베일 12/17(수) 로스알토스

12/18(목) 산타클라라 12/19(금) 산호세 2구역

* 금주 판공성사 구역의 장소와 시간
  산호세 3구역 : 이 정주 바오로댁에서 오후 7시

     주소 : 1597 Silver Ranch Ln., San Jose 408-532-0331

  산호세 1구역 : 허 순구 야고보댁에서 오후 6시 30분

     주소 : 3202 Knight Bridge Rd., San Jose 408-258-6715

  프리몬트 구역 : 김 승엽 바오로댁에서 오후 7시

     주소 : 524 Alcalde Way, Fremont 510-440-8662

  프레젠튼 구역 : 김 홍락 바오로댁에서 오후 7시

     주소 : 112 Durlington Lane, San Ramon 925-875-1263

￭ 성령 기도회 총회 
  일시 : 12월 7일(일) 오후 5시 / 장소 : 말씀의 방

￭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일시 : 12월 8일(월)은 의무 대축일입니다.  
* 미사 시간 : 오후 7시 30분

￭ 찬미 미사 : 12월 16일(화) 7시 30분 저녁 미사

￭ 봉성체 : 12월 19일(금) 오전에 있습니다

￭ 성탄반 세례, 견진식 : 12월 20일(토) 오후 4시

￭ 성탄 꽃 봉헌
  성탄 제대 꽃을 봉헌 하실 분은 수녀님께 연락바랍니다.

￭ 한국학교 미사 

  일시 : 12월 20일(토) 오전 10시

￭ 2008년 제 6회 띠앗 찬양의 밤
특전미사 : 12월 13일(토) 오후 6시 (미사 시간 변경)
행사 : 12월 13일(토) 오후 7시
장소 : 산호세 한국 순교자 성당
올해로 여섯번째를 맞는 띠앗 청년회 찬양의 밤 행사에 
산호세 본당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Jesus 
Virus’라는 주제아래, 찬양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뜻깊은 자리에 본당 식구들의 많은 참여와 응원을 
바랍니다. 

†연말 연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행사 당일 Canned 
Food Donation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 Giving Tree 2008
일시 : 11월 30일(일) ~ 12월 21일(일)
불우한 이웃과 예수님의 참사랑을 나누는 Giving Tree가 
올해도 진행 됩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따뜻한 참여를 
바랍니다.

/ /

￭ 단체장 회의 : 12월 9일(화) 미사 후

￭ 우리 가족 찾기 운동 봉사자 월례회의
  일시 : 12월 9일(화) 미사 후 / 장소 : 말씀의 방

￭ 울뜨레아 월례회 : 12월 11일(목) 미사 후

￭ 전례분과 모임 : 12월 11일(목) 미사 후

￭ 요아킴회 송년잔치

  일시 : 12월 12일(금) 오전 10시 30분 ∼ 오후 2시
  장소 : 친교실  / 연락처 : 이 그라시아노 408-985-0470
  점심과 음료수는 성모회에서 제공되며 즐거운 프로그램과  
  기념품도 준비되었으니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사목협의 회의 : 12월 14일(일) 오후 5시

￭ 빈첸시오회 총회
  일시 : 12월 14일(일) 교중 미사 후 제 2교실

￭ 주님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를 받으시기를 주님께 청합니다.  
본당 주보에 공지하여 기도를 부탁하실 경우, 반장님과 
구역장님을 통하여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에릭(어거스딩)어린이 민병엽(마르꼬)형제님
   박정현(세실리아)자매님 이순(에우프라시아)자매님
   석동웅(요셉)형제님 윤정수(베드로)형제님
   임승빈(다윗)학생 현옥선(세실리아)자매님
   이정자(율리안나)자매님 조경련(모니카) 자매님
   황중렬(마리안나)자매님 양덕영(토마)형제님
   이재섭(니콜라스)형제님 임인식(요셉)형제님
   김용화(에밀리아나)자매님 김마리아(마리아)자매님
   김지원(실비아)자매님 김종환(아넬로)형제님
   안태주(마리아)자매님 김순덕(까리따스)자매님
   민장석(레오)형제님 송명학(요한)형제님

김태영(베로니카)자매님 김석환(데레사)자매님
이용범(야곱)형제님 김영성(모세)형제님
이영재(헬레나)자매님 박찬우(어거스틴)어린이

※ 새로 우리 본당에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미사 후에 만남의 장소에서 환영위원 분들과 함께 
만나시고 가시기를 부탁합니다.

￭ 교적 정리
  주소변경을 하신 분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